
전경련, 환경단속 지도·개선 위주 전환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분야 조사와 관련해 지도 및 점검횟수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복·

과잉조사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도·단속기관의 일원화, 적발위주의 점검보

다는 지도·개선 위주로의 전환, 삼진아웃제 도입, 점검예고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지도·단속기관이 환경부, 시·도, 검찰, 경찰, 합동단속 등으로 다원화된 것을 환경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합동단속 시 자료 제출기관이나 점검사항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반사항의 적발보다는 지도·개선에 주안점을 둬 1-2번은 개선 및 교육기회를 주고 3번째는 처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사고와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안전이나 소방분야와 같이 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자치단체,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환경조사 실태를 조

사한 결과 업소당 연평균 17.4회, 기간은 평균 16.6일씩 환경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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